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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불교문화발전위원회’ 출범

“불교활동가 노력 통해 갈등은 해소하고 국민생활에 밀착한 불심 소통 모색”

선대위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본부 산하 ‘불교문화발전위원회’가 5일(토) 13시 민

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조직화에 본격 돌입했다. 

국회의원 설훈·이개호·김두관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불교계 스님 등 10여 명의 고문과 전국 각 

지역의 불교활동가로 구성된 불교문화발전위원회는 정치권과 불교계 간 적극적인 소통 강화를 당

면 과제로 삼고 나아가 한국 불교 문화의 가치와 전통을 보존하고 새 시대에 맞춰 발전시키는 것

을 목표로 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불교활동가 조직화를 통해 외연을 확장하고, 중생의 

일상에 불교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각종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위원회는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재명 후보가 중생의 아픔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는 후보로서 ‘어려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안겨줄 차기 대통령

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불교문화발전위원회가 정치권과 불교계의 갈등 해소에 노력하고 국

민 생활에 밀착한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국민통합본부 총괄본부장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축사에서“불교

문화발전위원회가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국민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

을 당부드린다”며 위원회의 역할에 기대를 표했고, 불교문화발전위원회 공동본부장인 장경

태 의원(서울동대문을)은 “국토위 활동을 하며 미등기 사찰 전각의 양성화 등 불교계의 숙

원 사업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역시 불교계 현안을 공약으로 적

극 반영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토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협의하여 정책화에 앞장설 터

이니 불교계의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며 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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